
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

은 자동차용 첨단 고장력 강판

과부품일체화성형기술을개발한한

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김성준

박사를‘이달의 과학기술자상’수상자

로선정했다고밝혔다. 

김성준 박사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

지정연구실사업을 수행하면서‘산업의

쌀’이라고 일컬어지는 철강재료 중 가

장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용 첨단 고

장력강의설계및제조기술연구에매

진해왔다. 

21세기형 자동차는 연비 절감을 위

한 경량화, 자원 저감을 위한 재활용성

향상, 승객의 안정성 향상과 함께 가격

경쟁력의확보를위해부품및공정수의저감등을해결할수있는

고강도∙고성형성철강재료와이를이용한부품일체화성형기술

을요구하고있다. 

김 박사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재

활용이쉬운합금원소들만소량첨가시킨단순한조성의합금에새

로운열처리기술을적용하여강도가기존강판의1.5~2배정도높

고성형성이우수한첨단고장력강판재를개발하는데핵심적인이

론적근거를제시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.

첨단 고강도 판재는 자동차 차체 등 다양한 부품에 적용되며

2015년에는 자동차용 판재 시장의 30%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

측되고있다. 한국의자동차판재생산량은2008년600만톤(약4

조원상당)으로첨단고강도판재의시장점유율(10%)을가정할때

약4천억원의시장이형성될것으로추산된다.

특히김박사는교육과학기술부프론

티어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포스

코, 화신, 성우하이텍등과자동차부품

의일체화성형공정기술을공동개발

하여부품의무게를30%까지경량화하

고, 제조공정도20% 이상줄여국내자

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

기여하 다. 포스코는 2005년 450억

원을 투자하여 일체화 성형 공정 기술

을 이용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설립하

으며, 2007년 현재 연간 약 30만 개

의자동차부품을생산하고있다.

김 박사는“값비싼 니켈을 극소화하

면서도 내식성이 우수한 고질소 스테

인리스강 개발과 성형과 열처리를 동

시에수행하여초고강도자동차부품을단순한공정으로제조하는

기술등환경친화적인철강기술을연구중이며, 2009년에이들기

술을관련기업들에이전할계획”이라고밝혔다.

김 박사는 철강 재료와 관련하여 SCI 학술지 60여 편 등 100편

이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 고, 17건의 국내외 특허

등록 및 출원을 하 으며, 국제학회에서 10차례 이상 초청강연을

하는 등 철강재료 신합금 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고

있다. 김박사는서울 학교금속공학과졸업후KAIST에서재료

공학 석사학위를, 미국 일리노이 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

받았다. 순천 학교재료금속공학과겸직교수를지냈으며, 한국기

계연구원선임연구원, 책임연구원을거쳐현재한국기계연구원부

설재료연구소부장으로재직중이다.

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김성준부장

첨단고강도

자동차용철강재료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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